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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이후로는요. 세라는 매일 

아침 일어날 때 볼 수 있도록 

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의 

사진을 책들 옆에 정성스럽게 올려 

두었어요.

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

엄마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.

“사랑해요, 엄마.” 세라가 

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

말했어요.

“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걸, 

우리 딸.”

학교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, 

엄마와 세라는 낡은 옷으로 

갈아입은 다음 세라의 방 

가운데로 가구를 옮겼어요. 

그리고 두 사람은 노란 페인트가 

담긴 통 안으로 롤러를 

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. 얼마 

후, 벽은 노랗게 물들었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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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화에 근거함

“이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”(Children’s 

Songbook, 11)

엄 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을 

때 세라는 상자를 풀고 

있었어요.

“벽은 노란색으로 칠할까요?” 

세라가 엄마께 여쭈었어요.

엄마와 세라는 바로 얼마 전에 

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. 

세라는 자신의 새로운 방에 

어울릴 이불과 커튼도 골랐어요!

엄마가 말씀하셨어요. “나도 

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. 노랑은 

행복한 색이지.”

세라는 침대 옆에 있는 

작은 선반에 책 몇 권을 

올려 두었어요. 요즘 

엄마는 이따금씩 행복한 

표정을 짓지 못하셨어요. 

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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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주께서 그대를 보살피고 

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

축복하노라. 예수님은 그대를 

홀로 두지 않으시리라.”

세라는 ‘새로운 장’이라는 

말을 특히 주의깊게 들었어요. 

세라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, 

책을 읽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

때면 늘 기대가 되었어요.

다음 날 아침, 세라는 엄마와 

함께 교회에 갔어요. 성찬식 후에 

엄마는 세라가 초등회실을 찾도록 

도와주셨어요. 교실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세라를 

보고 웃으며 인사했어요.

“여기 앉고 싶으면 앉아도 돼.” 그 아이가 옆에 있는 빈 

의자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.

“고마워. 내 이름은 세라야. 새로 이사 왔어.”

“나는 멜로디야. 나도 이사 왔는데! 오늘 두 번째로 온 거야.”

얼마 안 가서 멜로디와 세라는 다른 초등회 아이들과 함께 

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. 초등회 선생님도 정말 상냥한 

분이셨어요.

‘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!’ 그날 밤 잠자리에 

들면서 세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

다음 날, 세라는 버스를 타고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. 세라는 

초등회에서 본 친구들 몇 명을 3학년 반에서 보게 되어서 정말 

기뻤어요.

“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” 세라는 새로운 친구들과 

점심을 먹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. “결국, 이번 장도 재미있는 

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!” 

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.

엄마와 세라의 얼굴과 옷도 샛노란 

색이 되었어요!

“햇살이 네 온몸에 튀어 

있는 것 같아.” 엄마가 웃으며 

말씀하셨어요.

세라도 키득대며 말했어요. 

“엄마는 바나나 폭탄을 맞은 

거 같아요!”

엄마와 세라는 청소하면서도 

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. 하지만 

내일 초등회에 가고, 월요일에는 

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세라는 

점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.

“교회와 새 학교에 가는 게 걱정돼요.” 세라는 엄마와 함께 

세면대에서 페인트 붓을 헹구며 이렇게 말했어요. “선생님도 

아이들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.”

엄마는 물을 잠그고 세라를 꼭 안아 주셨어요.

“친구는 곧 생길 거야. 세라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할 

만큼 친절한 사람이니까. 멋진 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면 

친구들이 먼저 다가올 거야.”

세라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만, 여전히 긴장은 되었어요.

“아빠가 계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. 학교가 시작될 

때마다 항상 해 주셨던 것처럼요.”

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엄마가 이렇게 제안하셨어요. 

“와이엇 삼촌은 어때? 틀림없이 기쁜 마음으로 해 주실 거야.”

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아마 축복을 받으면 도움이 

되겠지요?

그날 밤, 세라의 삼촌은 세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

축복을 주셨어요.

“나는 그대가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을 아시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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